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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2025학년도부터 우리학교 등

록금이 5.1% 인상됐다. 국내 사립

대보다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보이

는 우리학교가 등록금 인상 이후 

변화할 의존율에 관해 예산팀과 이

야기를 나눴다. 예산팀은 등록금 

의존율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낮아

질 것으로 예측했다.

2023학년도 결산 기준 우리학교 

등록금 의존율은 61.2%다. 국내 사

립대 190곳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 

50.1%보다 약 10%p 정도 높다. 각 

대학의 정보 공시에 따르면 서울 주

요 8개 사립대(경희대, 고려대, 서강

대, 성균관대, 연세대, 중앙대, 한국

외대, 한양대)의 등록금 의존율 평

균은 52.7%였다.

등록금 의존율이란 한 대학의 교

비회계 수입 중 등록금 수입이 차지

하는 비율이다. 등록금 의존율이 높

다는 것은 대학의 수입원이 등록금

으로 편중됐다는 뜻이다. 등록금 의

존율이 높아지면 재정 불안정성이 

수반될 가능성이 높다. 등록금 수입

은 학생 수에 민감하기 때문이다. 

학령 인구 감소, 대학 인지도 하락

에 따라 등록금 수입은 줄어들 수 

있다는 것이다.

비등록금 수입으로

등록금 의존율 유지 가능

예산팀은 올해 비등록금 수입 중 

전입 및 기부 수입이 증가해 등록금 

의존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

밝혔다.

비등록금 수입 중 ‘전입 및 기부 

수입’은 ▲전입금 수입 ▲기부금 수

입 ▲국고보조금 수입 ▲산학협력

단 및 학교 기업 전입금으로 구성된

다. 이중 ‘국고보조금 수입’과 ‘전입

금 수입’, ‘기부금 수입’이 증가한다.

예산팀 김도균 팀장은 국고보조

금 수입 증가 이유로 “국고보조금

을 많이 받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

업, BK21, LINC3.0 등 다양한 프로

그램을 전개했다”고 설명했다. 이

어, “국고 사업이 전개되면 우리학

교는 모두 참가한다”며 “국고보조

금을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노력한

다”고 말했다.

실제 우리학교는 교육부와 한국

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지

원사업 2024년 성과평가에서 교육 

혁신 성과 부문 A등급을 받아 132.7

억  원 의  사 업 비 를  지 원 받 았

다.(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

공유회 개최/대학주보 1735

호/2025.01.22.) 또한, 2024년도 창

업교육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

다.(창업교육 우수대학 선정/대학

주보 1731호/2024.11.06.)

전체 비등록금 수입의 24.3%을 

차지해 ‘국고보조금 수입’ 다음으로 

비중을 가지는 ‘전입금 수입’ 역시 

증가할 전망이다. 예산팀은 그 이유

로 “우리학교 법인과 부속 병원 전

입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”이라고 

덧붙였다.

김 팀장은 “아직 2024학년도 예·

결산안이 나오진 않았지만, 기부금 

수입은 작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

상된다”고 말했다. 우리학교 2023

학년도 예·결산안에 따르면 기부금 

수입은 재작년 대비 31억 원 증가했

다.

기부금 수입 증가에 대외협력처 

송혜경 부처장은 “동문 교류 활성

화와 잠재 기부자를 양성하기 위한 

기부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 

중”이라고 말했다.

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

교육부대수입 약세

비등록금 수입원 증가로 등록금 

의존율의 증가는 없을 것이란 예산

팀의 입장에도 비등록금 수입의 취

약점은 여전히 존재한다.

우리학교 비등록금 수입은 ‘전입

금 및 기부 수입’에 의존하고 있다. 

비동록금 수입의 64.7%를 전입금 

및 기부 수입이 차지한다. 한 항목

이 전체 비등록금 수입원의 절반 이

상을 차지하는 것이다.

비등록금 수입원 중 ‘산학협력단 

및 학교 기업 전입금’ 항목이 약세

다. 우리학교 최근 5년 평균 등록금 

수입과 학생 수(약 2,969억 원/25,960

명)가 비슷한 성균관대(2,784억 

원/19,487명), 중앙대(2,619억 

원/24,014명)와 비교·분석한 결과, 

2023학년도 예·결산안에서 우리학

교 산학협력단 및 학교 기업 전입금 

수입은 87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. 

성균관대는 약 140억 원, 중앙대는 

135억 원이다.

산학협력단 및 학교 기업 전입금

은 산학협력단전입금과 학교 기업 

전입금으로 나뉜다. 

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김지석 

회계파트장은 “우리학교 학교 기업 

전입금이 타 학교 대비 현저히 낮아 

해당 분야 수입이 낮은 것”이라고 설

명했다. 87억 원 중 85억 원이 산학협

력단전입금이다.

김 파트장은 산학협력단 수입을 

늘리기 위해 산학협력 및 교수연구

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

고 전했다. 김 파트장은 “교수님이 

연구보다 본인이 맡은 행정에 집중

하는 것은 문제”라며 “서면으로 처

리하던 행정 절차를 데이터화하는 

‘페이퍼리스’ 사업과, 자료 검색을 

쉽게 하는 ‘원클릭 서비스’ 등 행정 

시스템을 개발 중”이라고 덧붙였다.

또한 우리학교는 성균관대, 중앙

대와 비교해 비등록금 수입 중 ‘교

육부대수입’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

역시 약 10%대로 낮다. 이는 중앙

대 비등록금 수입의 17.9%, 성균관

대 비등록금 수입의 33.2%을 차지

한다. 이 중 성균관대는 교육부대수

입으로 약 1150억 원을 창출했다.

예산팀은 “성균관대를 비롯한 교

육부대수입이 큰 대학은 대부분 큰 

병원을 가지고 있다”며 “경희의료

원의 수익은 메이저 대학병원에 비

해 작다”고 말했다.

기획

예산팀, “등록금 의존율, 유지 혹은 하락 전망”
김규연 기자 imgonnadoit@khu.ac.kr 우리학교 비등록금 수입 항목별 비중

■  전입금수입

■  기부금수입

■  국고보조금수입

■ 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 전입금

■  교육부대수입 

■  교육외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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